
폐분진을 기능성 세라믹 원료로…
산업폐기물 재활용 고부가 인공경량골재 생산 … 3500억원 절감

국내 연구진에 의해 중금속이 함유돼 있는 각종 산업 폐분진을 기능성 세라믹 원료로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의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산업폐기물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은 경기대학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및 쎄라그린과 공동연구로 인체에 해

로운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된 폐분진을 재활용해 고부가가치 세라믹 제품인 인공경량골

재의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개발된 고부가가치 인공경량골재는 유해 중금속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산업폐분진을

복합적으로 재활용해 중금속 원자들을 제품에서 완전하게 안정화시킨 환경친화적제품이다.

선진국에서는 고층건물을 건축할 때 반드시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해 건물의 자중을 줄이도록 법제화돼 있고,

국내에서도 코엑스 빌딩 등 고층건물에 인공경량골재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다. 또 경량판넬, 이중 바닥제, 방

음벽 제조에 수입 인공경량골재가 사용되고 있다.

개발된 인공경량골재는 고층빌딩 건축시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공구조를 가지고 있어 담체

및 축열체 등의 고기능성 재료로 적용이 가능하고 다양한 이차제품의 제조에도 사용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제

품이다.

레미콘 믹스에 사용가능한 구조용 인공골재 물에 뜨는 초경량 인공골재

이에 따라 국내 발생 산업폐분진의 10%를 인공골재하면 연간 350만 m 3의 골재공급으로 3500억원의 경제효

과가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골재 불법채취 감소 및 폐분진의 중금속에 의한 지하수 오염개선 등 환경보전 효

과도 기대된다.

국내에서 발생되는 산업 폐분진은 자원순환 대상물질인 제강분진이 연간 30만톤, 쇄석골재 채취장에서 부산

물로 발생하는 석분이 2000만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포집되는 석탄회가 500만톤에 달하고 있다. 이 외에 날로

늘어가는 생활 쓰레기 소각재 및 하수오니를 합치면 각종 무기계 산업 폐분진이 7000만톤을 상회하고 있어 적

절한 처리 및 재활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 국내 건축토목용 골재의 부족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골재의 불법채취가 늘어나 자연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다.

인공경량골재기술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산업 폐분진이 도로포장에 일부 재활용됐으나 재활용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에 논란이 많았다. 또 시멘트 또는 고분자 재료에 의해 고화 처리된

2차제품들은 환경친화성이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장기 공용성이 없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고층건물 시공용 이중 경량 바닥재 인공경량골재를 사용해 제조한 인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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